
장 5
자율적인 예술작품이라는 관념

신비평 감상주의적 비평—

자세히 읽기 즉 텍스트를 가져와 그것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텍스트를 가르치는 것이 ‘ ’ —
단지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에 대한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달리 할 말을 찾기 위해 쓸데, , 
없이 주의를 두리번거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믿음 은 무엇보다도 교수법의 혁명이었습니다. —
(110)

자세히 읽기 (close reading)
형식에 대한 관심--> 

플라톤 국가  시인의 모방 세 단계 떨어짐 이상적인 형식 이데아*-*-* -> ( )
아리스토텔레스 시인의 모방 현실의 재구축 : (×) ( )○
시인이 하는 일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재정렬하는 것 더 나아가 규칙화 하는 것, 

형식주의 기원 --> 111-112

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있어야 할 방식으로 재연해 현실을 변형

칸트 판단력: 
판단력의 태도: 
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대상을 그자체로 그 자체를 위해 봄( ) ⓵

욕구에 바탕을 둔 오성의 기능이나 도덕에 바탕을 둔 이서의 기능이 아니라 판단력에 따라 , ⓶
그것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. 

대상은 자신의 내적인 목적을 지니며 다른 것과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내적 일관성을 , . ⓷ 
가지고 있다. 
철저하게 자시의 존재와 관련하는 부분들의 역동성 형식--> 

오스카 와일드 예술은 주관적 사심을 드러내지 않고 욕구에 근거한 형식이나 합리적 형식에 : , 
의지하지 않기에 도구적 쓸모가 없다.
예술은 예술작품에 대한 우리의 기획을 분리하고 자유롭게 한다. 

신비평가들

존 크로 랜섬 신비평『 』

웜서트 문학의 낭만적 이해--> 
시는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자족적 의미를 지닌 독립적인 대상
존던 시란 영리하게 만든 작은 세계 소주주 정수 진수임 달리 말해 문하글 세계 만들기로 : . , , . , 



이해하는 관점 그대로의 사물이 아닌 있어야 할 상태의 재현 에서 보면 하나의 모델( ) “ ”

장6
신비평과 서구의 다른 형식주의들

통일성이라는 기준

신비평과 모더니즘 작가들
엘리엇 제임스 조이스T. S. , 

구식 문헌학⓵
감동교육⓶
이러한 비평의 관행인 현학 감정 토로 산만함에서 벗어나려함--> , , 

리차드 심리학I. A. ( )
시는 우리의 심리적 구조 가운데 과학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구를 충족시킨다

우리의 요구가 조화롭게 조직되는 그 종합 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해체될 수 있는데 문학‘ ’ , 
은 갈등과 대립의 요구를 화해시키다. 

시는 과거의 종교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( ) . 

윌리엄 엠프슨 중의의 일곱 가지 유형( )『 』

분위기가 해석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슨 소용이 있는가? 
의미는 저자의 영역
시의 통일성에 관심이 없음 시가 대립 요소들을 화해시킬 수 없다 환원 불가능한 대립의 표( , 
현 작가 정신 속의 근원적 분열, )

중의 아이러니 역설 긴장“ ”: “ ”, “ ”, “ ”

신비평의 정치적 보수성

장 러시아형식주의7
러시아형식주의와 기호학의 교차

신비평 여전히 해석학 내용에 초점 의 범주( )

해석학 소통과 이해의 가능성-
러시아형식주의자의 문학성 소통과 이해와 무관 말을 거칠게 하는 것 낯설게 하기 의미 ‘ ’- : , -> 



전달의 속도를 늦추고 방해

형식주의자들은 오로지 문학이 조립되는 방식에만 관심
오직 문학적 텍스트의 각 부분이 형식적으로 교차하는 방식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관심

단계 문학 은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1 : ‘ ’

단계 관찰 기술이 가능 현상의 분리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문학성 이라 부름 어떤 장치2 : , ‘ ’ -> 
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연구 확장/

아이헨바움 과학의 위한 투쟁 마르크스와 다윈 생존 투쟁 지배 투쟁: ‘ ’ : , 
트로츠키 자기에 몰두하고 역사와 계급투쟁에 무관심한 유미주의 비판: ‘ ’ 

다양한 장치로 텍스트의 표면을 거칠게 하는 것이 자동화된 지각을 낯설게 하는 데 도움을 주
어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비의미적인 특징들을 갑자기 다시 보는 동시에 우리 눈, , 
앞에 있는 사물로부터 익숙함이라는 막을 떼어내는 언어장치들을 이용하여 세상 자체를 새롭
게 볼 수 있다.

야콥슨 비트 라고 부른 회색 균일성을 물리치는 것: ‘ ’

문학성 익숙하지 않는 장치들이 지각을 흔드는 방식: 

새로움 낯설게 하는 것을 뚜렷하거나 거칠어진 형식 자동사적인 물질성과 관계: , 

무엇이 형식인가?
무엇에 대립하는가 모든 것이 형식 형식과 내용의 구분이 없다. --> ( )

시적 언어 실용적 언어 내용 이라고 부르는 것을 분리해내고자 한다면 그 내용은 결국 본질/ (‘ ’ , 
적으로 장치 중 하나라는 사실)
플롯 스토리/
리듬 운율/

새로운 형식의 목적은 새로운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 특질을 상실한 낡은 형식“ , 
을 바꾸는 것이다 시클롭스키.” 

혁명이 아닌 진화 



슬쩍 감추어진 미학적 의제--> 


